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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석보 목판고

(月印釋譜 木板考)

-보물(寶物) 582號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15매(枚) 추가발견(追加發見)을 계기(契機)로 -

文化財2課 朴 相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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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序言)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세종(世宗) 28年(1446年)에 승하(昇遐)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首陽大君)에 命하여 세종(世宗) 29年 7月에 완성(完

成)1)한 석보상절(釋譜詳節) 24卷과 이를 보고 세종(世宗)이 지은 가송체(歌頌體)인 월

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3卷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편집(編輯)한 것이다2). 이를 인경

(印經)해낸 목판(木板)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유일(唯一)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는 임란이

후(壬亂以後)에 판각(板刻)한 월인석보판(月印釋譜板)(卷21)으로 현재 갑사(甲寺)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74年 12月에 갑사(甲寺) 소장(所藏) 제경판(諸經板) 

중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31매(枚)를 보물(寶物) 582호(號)로 지정(指定)하여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만전(萬全)을 기하여 왔다. 이는 총(總) 24卷 중 卷21에 해당(該

當)하는 것으로 본래(本來) 57매(枚)(223장(張))로 된 목판(木板)인 것이다.

필자(筆者)는 금년 4月 25日∼5月 9日 사이에 충남(忠南) 사찰(寺刹) 소장(所藏) 동산

문화재(動産文化財) 등록(登錄) 조사(調査) 중 갑사(甲寺)에서 경판(經板)을 조사(調査) 

정리(整理)하게 되었다. 이 조사(調査)에서 보물(寶物) 582호(號)(도(圖) 1) 월인석보(月

印釋譜) 목판(木板)과 동일(同一)한 목판(木板)이라 추정(推定)되는 15매(枚)를 새로 발

견(發見)하고 이를 검토(檢討)한 결과(結果) 틀림없는 동일(同一) 목판(木板)임을 확인

(確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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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목판류(木板類)의 가치(價値)와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대해

서 무관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전적(典籍)을 인쇄(印刷)해낸 인쇄기술사적(印

刷技術史的)인 측면에서나 목판(木板) 자체가 일실(逸失)된 많은 귀중본(貴重本)의 기록

을 그대로 보존(保存)하고 있으므로 한국(韓國) 불교사적(佛敎史的) 측면(側面)에서도 

아주 중요(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재적(文化財的)인 측면(側面)에서도 

그 보호(保護)를 너무 소홀히 하였던 감이 없지 않았다. 국가(國家) 문화재(文化財) 지

정(指定) 대상(對象)인 임란이전(壬亂以前)의 경판(經板)이 전국(全國) 각(各) 사찰(寺

刹)에 적지 않은 량(量)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放置)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급(時急)한 보

존관리(保存管理)가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추가발견(追加發見)을 계기로 먼저 월인석보판(月印釋譜板)의 성립(成立)에 

대해서 살펴보고 목판(木板)의 형태(形態) 및 卷21의 서지적(書誌的) 고찰(考察)을 통하

여 그 내용(內容) 및 저본불경(底本佛經)을 검토(檢討)해 보고자 한다.

1.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

1) 세종(世宗)과 불교신앙(佛敎信仰)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은 그 당시의 상황(狀況)에서 세종(世宗)이 불교(佛

敎)에 대한 신앙심(信仰心)으로 다듬어진 노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세종

(世宗) 주위에는 태종(太宗)의 후궁 의비권씨(懿妃權氏)가 삭발되고 있었으며 실형(實

兄)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천태종(天台宗) 승(僧) 행호(行乎)에게 귀의(歸依)하고 여승

(女僧) 사당(師堂)을 존경하며 언제나 사원(寺院)의 중수(重修)와 창건(創建)을 위한 모

금에는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세종(世宗) 14年(1432) 2月에 스스로 시주(施主)가 되

어 한강에서 수육제(水陸齊)를 성대히 열었는데 이때 양반사녀(兩班士女)들까지 운집하

여 일대 혼란을 이루어 이로 인하여 세종(世宗)은 유신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효녕

대군(孝寧大君)의 신앙(信仰)을 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옹호(擁護)하였을 것

이다3). 이렇게 유신(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佛敎)를 옹호(擁護)하기까지는 

개인(個人)의 굳건한 신앙심(信仰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성립(成立)되기까지의 세종(世宗)이 배불정책하(排佛政策下)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추진(推進)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소헌왕후

(昭憲王后)가 승하(昇遐)한 세종(世宗) 28年조(條)를 대충 살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세

종(世宗)이 처한 상황(狀況)과 세종(世宗)의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信仰) 태도(態度)가 

잘 나타나 있다.

28年 3月 2日 : 그대들은 불경(佛經)을 만드는 것을 그르게 여기는데 어버이를 위하여 

불사(佛事)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4)?

하였고 또

28日 : 그대들이 비록 번거롭게 굳이 청하지마는 현명(賢明)한 신하의 말이 반드시 무

지한 인군에게는 합하지 않을 것이며 무지한 인군의 말이 현명(賢明)한 신하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시종(侍從)한지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불교(佛敎)

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알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고집하여 다시 청하지마는 내가 접견

(接見)하지 않으므로… 만약 장소(章疏)로 올리더라도 내가 친히 보지 않으므로…번거

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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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왕(大王)의 신분(身分)이지만 국가(國家) 정치이념(政治理念)에 어긋난다 하여 

개인(個人) 신앙(信仰)의 자유(自由)마저 용납(容納)되기 힘든 상황(狀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에서 4月 10日에는 석가탄일(釋迦誕日)의 하례(賀禮)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6). 종교문제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없었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불사(佛事)에 대해 기울인 정성을 다음에서 잘 

볼 수 있다.

5月 7日 : 왕비(王妃)를 위하여 불경(佛經)을 쓰느라고 조지소(造紙所)로 하여금 경지

(經紙)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품질(品質)이 표전지(表箋紙)보다 나아서 공력(功力)이 매

우 어렵고 비용의 소모(消耗)가 적지 않았다7).

그리고

10月 4日 : 우참판 정갑손(鄭甲孫)이 정부의 여러 사람을 대표(代表)하여 불사(佛事)

를 반대(反對)하니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명하여 갑손을 힐책(詰責)하기를 당초 사경

(寫經)할 때 세 번이나 불사(佛事)를 일으켜 계책이 이미 정해져서 일이 거의 이루어 지

려고 하는데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어찌 아비곡종(阿比曲從)함이 이 지경에 이르

는가……8)

하였는다.

이 일이 있고 난 5日 후에(28年 10月 9日) 다시 불사(佛事) 중지(中止) 상소(上疏)를 

올린 정찬손, 강진, 조욱, 유맹부 등 10여명을 의금부에 가두어 문초(問招)하였다. 그러

자 우의정(右議政) 하연, 우찬성 김종서 및 집현전(集賢殿) 학자(學者)들이 10日∼14日

까지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정찬손, 조욱, 유맹부 등은 석방(釋放)하였다9).

10月5日 :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사철(李思哲)이 사옥(死獄)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

를 내가 불사(佛事)로 제계(齊戒)하고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 아뢰라 하다10).

이를 보면 세종(世宗)의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심(信仰心)은 일개신도의 차원(次元)

을 훨씬 뛰어 넘어 완전한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세종(世宗)은 대군(大君) 시절(時節)부터 명석한 두뇌로 제유교(諸儒敎) 경전(經典)을 

섭렵(涉獵)하여 유교(儒敎)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실형(實兄) 효녕대군(孝寧大君)의 영

향을 받아 불교(佛敎)교리(敎理)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혜(知慧)를 갖추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세종(世宗)은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짓게 하고 月인천강

지곡을 손수 지어서 월인석보(月印釋譜)라는 책이 성립(成立)되게 한 것이었다.

2) 월인석보(月印釋譜)와 훈민정음(訓民正音)

이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제경전(諸經典) 중에서 최초(最初)로 국역(國譯)한 불교(佛

敎) 경전(經典)인 점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創製)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유신(儒臣)들은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빠져 있었으며 한문(漢文)을 진서(眞

書)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한글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

람들이다. 세종(世宗)은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글을 발명(發明)하였다. 세

종(世宗) 25年(1443) 12月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세종(世宗) 28年 

9月에 정식으로 반포(頒布)되었다11). 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頒布)되고 3개월만

인 28年 12月 2日에 부사직(副司直) 김수온(金守溫)에게 명(命)하여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찬(增補修撰)하게 하고12) 10개월만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이 간행(刊行)(29年 7月)

되었다. 그리고 세종(世宗)이 승하(昇遐)한지 10年후 세조(世祖) 6年(1460) 6月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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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간경도감이전(刊經都監以前)에 간행(刊行)한 훈민정음(訓民正音) 관계문헌은 훈민정

음언해(訓民正音諺解), 동국정운(東國正韻),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

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사성통고(四聲通考), 월인

석보(月印釋譜) 등인데13) 이 중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

석보(月印釋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만이 다르고 모두 훈민정음

(訓民正音)의 운음(韻音)에 관한 책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월인석보(月印釋譜)와 훈민정

음(訓民正音) 관계를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세종(世宗)

이 독실한 불교(佛敎)신자였다. 둘째, 그래서 불교(佛敎)의 진리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

기 위해서는 쉬운 우리말로 번역(飜譯)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서 포교용으로 마땅한 책

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불교(佛敎) 성전(聖典)을 편찬(編纂)해야할 필요성(必要性)에

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만들게 된 동기가 아닐까. 셋째, 한글을 유포(流布)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불교(佛敎) 경전(經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硏究)가 부족하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

므로 문제제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3)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저본(底

本)으로 하여 성립(成立)되었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승우(僧祐) 찬(撰)「석가보(釋迦

譜)」와 도선(道宣) 찬「석가씨보(釋迦氏譜)」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김수온(金守溫)이 

편찬(編纂)한「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중심(中心)으로 역주한 것이다14). 그런데 이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그대로 번역(飜譯)한 것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이 아닌가 추측

이 되나 이 책이 출현하기까지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가대사(永嘉大師) 

증도가(證道歌), 남명(南明) ‘선사(禪師) 계송(繼頌), 한계희(韓繼禧)(1423∼1482)발문(跋

文)에 “석세종(世宗)장헌대왕(昔世宗莊憲大王), 당욕이국어번금강경왕가해지치부송(當欲

以國語飜金剛經王家解之治父頌), 종경제강(宗鏡提綱) 득통설익급증도가(得通設謚及證道

歌) 남명계송(南明繼頌) 이입석보(以入釋譜)라”15) 한 것을 보면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석씨일대기는 물론이거니와 위의 것을 종횡으로 편입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세종(世宗)이 28年 9月 29日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하고 동년 12月 2日에 김수

온에게 수찬(修撰)하라는 분부가 내려진 것을 보면 미리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석보상절(釋譜詳節) 편찬을 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內容)의 언급

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그 서문에 의하여 세종(世宗)29年7

月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세종(世宗)이 김수온에게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

찬(增補修撰)하게 한 것이 편찬 작업 시작이라면 불과 8개월만에 거질(巨秩)이 완성을 

보게 된 셈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서문(20장전 7行∼후3行)을 보면 혜각(慧覺)(신미

(信眉)) 수미(守眉), 설준(雪峻), 홍준(弘濬), 효설(曉雪), 지해(智海), 해초(海超), 사지

(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김수온 등 11인의 인물이 보인다. 이들이 석보상절(釋譜

詳節)을 간행하기까지  직접간접으로 조력한 바 많았을 것이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그 서문에 의하여 문장이 완성된 연대는 세종(世宗) 29年 7月이 확실하나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29年 7月이후 판각을 시작하여 세종(世宗) 30年에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16).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지어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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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종(世宗)이 이를 보시고 찬송하신 가송체이다. 이는 부처가 하고 많은 세상에 몸바

꿈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심이 마치 달 그림자가 수많은 비치는 것고 같다는 뜻에서 월인

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라 이름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월인석보(月

印釋譜) 23卷에 제 500∼519張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540∼550여張으로 되어 있을 

것 같다. 간행연대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세종(世宗) 재세시에 간행되었을 것 같

다. 간본으로 진기홍씨가 권상(卷上)(초간본)을 소장(所藏)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인 것이다17).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먼저 한 장내지 여러 장을 싣고 

그에 해당하는 석보상절(釋譜詳節)의 부분(部分)을 싣고 있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세종(世宗)재세시(世宗在世時)에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조(世祖) 5年 7월(1459)에야 비

로소 완성18)되고 이로부터 세조(世祖)6年 간경도감(刊經都監) 설치이전에 초간행이 이

루어 졌음이 틀림없을 것이다19). 그리고 세조(世祖)가 간경도감을 만들어 역경사업(譯

經事業)을 전담케 한 것으로 보아도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월인

석보(月印釋譜)는 세조(世祖)가 선왕의 유지를 잘이어 받고 또한 개인(個人)의 불교(佛

敎)에 대한 굳건한 신앙심20)의 발로로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

曲)을 손질하여 충실한 내용(內容)의 불교(佛敎)성전으로 간행하였을 것이다. 현존 간본

은 卷1, 2, 7, 8, 9, 10, 13, 14, 17, 18, 23의 11卷이다.

2.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卷21)의 형태 및 판본(板本)의 서지학적 고찰

1) 목판(木板)에 대한 고찰

여기서는 임란이전에 간행된 백개만(白介萬)씨가각판인 쌍계사(雙溪寺) 유전판인 46

매(枚)에 대해서 지정조자에서 누락된 이유와 목판(木板)의 세별목록을 조사하고 형태 

및 여기에 대한 서지적인 면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지정판 및 비지정판의 세별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36, 37, 38)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4,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5, 96, 97, ×), (102,103,104,105) (106,107,108,109)

(110,111,112,113) (114,115,116,117) (118,119,120,121) (122,123,124,125) (126,127,128,129)

(130,131,132,133) (134,135,136,137) (138,139,140,141) (142,143,144,145) (150,151,152,153)

(154,155,156,157) (158,159,160,161) (162,163,164,165) (166,167,168,169) (170,171,172,173)

(174,175,176,177) (178,179,180,181) (182,183,184,185) (186,187,188,189) (190,191,192,193)

(194,195,196,197) (210,211,212,213) (214,215,216,217) (218,219,220,221) (222,223,×,×)

총 46매(枚). (“     ”부분(部分)이 새로 발견한 비지정판 15매(枚)임)

이상에서 보면 卷21 223張 57매(枚)중에서 (1∼10) (27∼30) (47∼50) (91∼94) (98∼

101) (146∼149) (198∼209)의 총 42張(11매(枚))이 누락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9, 

10,×,×) (95, 96, 97,×) (222,223,×,×) 외에 매당 판의 양면에 각각 2장씩 합 4장이 판각

되어 있다. 여기서 비지정 목판(木板) 15매(枚)가 비지정조사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누락된 가장 뚜렷한 이유가 바로 판심제(板心題) 유무인 

것 같다. (도2-1) 지정된 목판(木板)은 11, 12, 13, 14, 19, 20, 22, 211, 212, 21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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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의 전부 12장만이 “월인”이라는 판심제가 없고 그외는 모두 판심제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위의 12장은 (13)의 판심에 “월”자가 새겨져 있고, (21) (210)에 “월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222장에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卷21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

이라고 새겨져 있어 판심제가 있는 판과 동일한 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비지

정 목판(木板)은 이러한 판심제가 전혀 없다. 지정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판심제의 유무

만 따졌기 때문인 것 같다. 좀더 정밀한 조사가 결여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간기에 

보이는 각수의 이름에서도 명확하게 동일목판(木板)임을 알 수 있다. 각수가 묘암, 혜순, 

지헌, 도헌의 사인이 공동으로 새긴 것임이 각수질에 보이고 있다. 이 상인의 각수가 판

심을 중심으로 “순” “묘” “묘암” “디” “도”자 등으로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것을 여러곳에

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지정판이나 비지정판에 골고루 새겨져 있으므로 동일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각수의 이름은 모두가 음각으로 판심, 상단 

또는 하단, 상하어미부분이나 흑구 등에 각수의 기분에 따라 새긴 것임을 볼 수 있다. 

각수의 기분에 따라 새긴 것임을 볼 수 있다. 혜순이 새긴 것은“순”으로 표시한 것이 대

부분이고 “슌" “순도”라고 한 것도 보이는데 23, 

26,128,134,135,138,139,140,141,142,143,144,145,150,153,154,155,156,157,158,159,160,161,

162,163,164,165,194,195,196,197,211,212,213,215,216,217,220,222,223의 총 43張(14매

(枚))으로 212, 217(“슌”자) 223(순도)외에는 대부분이 판심의 상단부분에 “순”자가 음

각되어 있다.(圖3) 이중 지정된 것은 23, 26, 210, 211, 212, 213의 6張(2매(枚))이다.

묘암이 새긴 것은 39, 40, 41, 42, 55, 56, 57, 58,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93의 22張(7매(枚))인데 41(“묘암”자) 42(“암”자)외에 모

두 하단흑구부분에 “묘”자로 표시하고 있다. 

지헌은 88(하어미)만 제외하고 모두 상어미부분에만 “디”자로 새겼다. 이는 51, 52, 

53, 60,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9, 81, 82, 83, 84, 85, 87, 88, 

89, 90, 96, 97의 28張(9매(枚))이다.

도헌의 경우는 모두 하단흑구에 “도”자를 새겼다. 75, 76, 77,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의 23張

(6매(枚))이다.

이상과 같이 각수별로 장수를 분류하여 보았는데 현존한 46매(枚) 중 36매(枚)만 각

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사인의 각수가 분담하여 새긴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차

례대로 사등분하여 새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쌍계사(雙溪寺)에서 

상주하고 있던 승려들인 것 같다. 갑사(甲寺)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몽산화상육도보설

(蒙山和尙六道普說)(융경 2年 12月 쌍계사(雙溪寺)간) 목판(木板)을 보면 간기에 각수가 

혜순정인, 지헌비구가 나와 있고 또 천지명양수육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융경 

5年 신미 정월일 쌍계사(雙溪寺)간)에도 도헌과 지헌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불정존승

타라니계청(佛頂尊勝陀羅尼啓請)(융경 3年 기사 맹종일 쌍계사(雙溪寺)간)에는 도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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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혜순, 묘암의 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더욱 그러하다. 쌍계사(雙

溪寺)에서 숙련된 각공을 스스로 보유하지 않고는 이처럼 대작불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

이기 때문이다(이조시대 승려각수가 많았다.)

그리고 광곽단외 하단부분에 시주자의 이름이 26張에 26명이 양각되어 있는데 이중 

비지정은 9張(31, 144, 150, 154, 160, 194, 212, 214, 218)이다. 9인의 이름 중에 154, 

214張을 제외한 7張에 7인의 이름(김막금, 김막동, 실만, 영대, 박직금, 박고동, 김반자)

이 마지막 張(223의 시주록에 보이고 있어 동일목판(木板)임을 확실히 하여 주고 있다

(圖2-2). 그리고 여기서는 이 목판(木板)이 현존하고 있음에서인지 이 판본(板本)의 초

간본은 2부(연대, 윤송소장)이 유통되고 있으나 후쇄본21)은 여러책 유통되고 있다. 그런

데 동대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책(2부)은 일제시에서 해방전후 간행된 후쇄본인데 

다음과 같이 완전본이 아니다. 즉 1, 2, 3, 4, 5, 6, 7, 8, 9, 10, 47, 48, 49, 50, 91, 92, 

93, 94, 98, 99, 100, 101, 146, 147, 148, 149,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張의 장수가 38張(10매(枚))이 누락되어 있다. 이것과 갑사(甲寺)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목판(木板)과 비교해 보면 1매(枚)(27∼30)만이 그동안 분실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목판(木板)의 형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 : 한글은 대중소(大中小) 3체(三體)로 단정(端正)한 「고딕」체(體)이다. 대자(大

字)는 원문(原文), 중자(中字)는 소주(小註)), 소자(小字)는 한자음에 쓰이고 있

으며, 한문자(漢文字)는 대소이형(大小二形)이 있는데 갑인자(甲寅字) 복각체

(腹脚體)를 닮았다.

       광곽(匡廓)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크기는 전엽(全葉) 21×36.5㎝이다.(11張

을 측정한 것임).

계격(界格) : 유계(有界) 무계(無界) 혼용(混用)되고 있다. 행자수(行字數)는 7行15字

판심(板心) :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장차(張次)는 빠짐없이 있으나 판심제(板心題)

가 없는 것이 많고 권수(卷數)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수

(刻手)의 이름이 흑구(黑口)부분이나 어미(魚尾) 그리고 판심(板心) 중간

(中間)에 각각 새겨져 있다.

○ 간기(刊記) : 융경(隆慶) 삼년기사2월일(三年己巳二月日) 충청도(忠淸道) 한산지죽

산리(寒山地竹山里) 백개만(白介萬) 가침각(家埐刻) 이전(以傳) 은진

지불명산쌍계사유치(恩津地佛明山雙溪寺留置)라 되어 있다(圖4)

그리고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천추(王妃殿下壽千秋) 왕대비전하

수만세(王大妃殿下壽萬歲)라 하여 있고 대시주(大施主) 백개만(白介萬) 양주(兩主)와 부

모(父母)의 이름과 그의 처(妻)와 처(妻)의 부모(父母)의 이름이 다 나와 있다. 그 외 88

인의 시주자(施主者)의 이름이 보인다. 이는 사찰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고 백개만(白介

萬)이라는 개인(個人)이 자기집에서 판각을 하여 쌍계사(雙溪寺)에 유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주자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씨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

다. 그러나 본래 쌍계사(雙溪寺)에 시주할 목적으로 백씨 개인(個人)이 화주(조연대화주 

황은산 양주, 한선대화주 영항비구)와 시주자들을 모집한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백개만

(白介萬)씨가 살던 충청도 한산지 죽산리는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다22).

그리고 은진지 불명산 쌍계사(雙溪寺)는 지금 논산군 가야곡면 중산리에 소재하고 있

다. 그런데 이 목판(木板)을 어떤 이유로 갑사(甲寺)에서 소장(所藏)하게 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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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전주지 장이두스님의 말에 의하면 70여년전이

라고 하나 확실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23). 그러나 동국대학 도서관에서 소장(所藏)하

고 있는 동일판본(板本)(후쇄본)을 보면 낙장수가 현재 남아 있는 목판(木板)수와 거의 

같고 이 판본(板本)의 간행년도가 일제시전후인 것으로 보아서 대충 이 목판(木板)을 갑

사(甲寺)에 이전하고나서 간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갑사(甲寺)소장(所藏)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이 오래전부터 전부가 고스란

히 보관되어 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여하튼 백개만(白介萬)씨 같은 신앙심이 

두터운 신자의 시주에 의해 월인석보(月印釋譜)가 개판되어 오늘날까지 유전케 되었다. 

그런데 이 백개만(白介萬)씨 가각판이 전질을 판각한 것인지, 卷21만 판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간판일 경우에 간기와 시주질이 마지막 卷 끝장에 붙어 있는 것이 보

통이다.  그러나 간경도감판같은 국간판은 권차마다 간기가 나오고 또 신앙예배용으로 

한권만 판각(법화경같은 경우는 권일)하는 경우에도 각기 및 시주질이 나오고 있다. 월

인석보(月印釋譜)가 워낙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주로는 엄두도 못내고 또 단

시일에 전질을 판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권별로 여러곳에서 여러사람에 의해서 판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백개만(白介萬)씨 가각판에 권수표시가 없다. 여러 권을 판각

하였으면 권차를 명기하였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는 전질을 판각한 

것이 아니라 卷21만 판각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卷21에 대한 판본(板本)으로 현

존하고 있는 것은 본 쌍계사(雙溪寺) 판본(板本)외에 광흥사 판본(板本)24)(圖5)이 있다.

2) 판본(板本)의 내용조직(內容組織) 및 저본불경(佛經)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內容)에 있어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41

2∼429까지가 실려 있고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의 내용(內容)이 일부 실려 있고 이 

외에는 몇권의 내용(內容)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도6)

의 내용(內容)과 동일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석보상절(釋譜詳節) p.1,1行∼p.6,5行:

월인석보(月印釋譜) 3張B 6行 ∼ 8張A 7行(A:전면)

                               B:후면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4張A 4行 ∼ 4張A 7行

            5張B 5行 ∼ 6張A 1行

            7張A 3行 ∼ 7張A 6行

            7張B 9行 ∼ 8張A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6 5行 ∼ p.9 5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8張B 2行 ∼ 14張B 4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8張B 1行 ∼  8張B 2行

             9張A 7行 ∼ 11張A 1行

            11張A 6行 ∼ 13張B 1行

            14張A 6行 ∼ 14張A 7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9, 5行∼p.19, 4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29張B 7行∼37張A 2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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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省略)된 부분(部分)(30張A 6行∼31張B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19, 4行∼p.21, 3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191張A 7行∼193張A 2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191張B 1行∼192張A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21, 3行∼p.47, 5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200張A 7行∼222張B 1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200張A 7行 ∼ 222張B 1行

             202張B 5行 ∼ 203張A 1行

             203張A 3行 ∼ 203張A 6行

             205張A 4行 ∼ 206張A 4行

             206張B 7行 ∼ 207張A 2行

             209張A 7行 ∼ 210張A 4行

             210張A 6行 ∼ 210張B 3行

             214張B 1行 ∼ 214張B 3行

             217張A 6行 ∼ 217張B 2行

             218張A 7行 ∼ 218張B 3行

             219張A 2行 ∼ 219張A 3行

             219張B 1行 ∼ 219張B 5行

             220張A 3行 ∼ 220張A 4行

이를 보면 卷21과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의 앞부분의 내용(內容)이 일치하고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은 생략(省略)이 많은 반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거의 원문에 

충실하게 완역이다. 그리고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 권말을 보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

江之曲) 卷21,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이라고 하였으나 이 卷21은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은 아니고 월인석보(月印釋譜) 편찬을 위해서 다시 권차를 나누었던게 아닐까 생각

된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내용(內容)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관계는 석보상절(釋

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전권이 출현하여야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존본에 

대해서나마 그 구체적인 연구(硏究)가 다각적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본 卷21의 저본불경(佛經)은 지장경(地藏經)25)이 처음부터 끝가지 

완역되어 있고 석가보(釋迦譜)26),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27), 대승대집지장십론

(大乘大集地藏十論)28) 등의 부분(部分)이 번역(飜譯)되어 있다. 이것의 내용(內容) 조직

(組織) 및 저본불경(佛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4



- 10 -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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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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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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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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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5)
 

 

결어(結語)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더불어 훈

민정음(訓民正音) 창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역불교(佛敎)성

전이다. 세종(世宗) 세조(世祖) 두 임금 모두 불교(佛敎)사상에 입각하여 보살도를 몸소 

실천 수행한 치세의 영주였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불교(佛敎)의 진리를 널리 국민

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飜譯)하여 널리 유포시킨 불교(佛敎)성전인 것

이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세종(世宗)이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증보수찬하게 한 후 8개

월만에 거질이 완성을 보게된 것이다. (세종(世宗) 29年(1447) 7月) 월인석보(月印釋譜)

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해당부분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해석형식으로 한 

것이며 석보상절(釋譜詳節)의 권차는 무시하고 편집하여 세조(世祖)5年(1459)에 완성하

였으며 곧 간행에 착수하였음이 틀림없다.

백개만(白介萬)씨가 가각하여 쌍계사(雙溪寺)에 유치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 목판

(木板)이 보물(寶物)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조사시 15매(枚)나 누락되었다. 사찰경판은 

대부분 간기 및 시주질과 각수, 화주질이 나오고 있는데 각수의 이름만 살펴 보아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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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은 총 57매(枚)중 46매(枚)(지정 

: 31매(枚)비지정:15매(枚))가 현존하고 있으며 11매(枚)는 적어도 일제시에 없어진 것 

같다.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은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 앞부분의 내용(內容)과 같음

을 볼 수 있는데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색략부분을 월인석보(月印釋譜)에서는 다시 살

려 번역(飜譯)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각권의 

내용(內容)을 조사하여 서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면 석보상절(釋譜詳節)

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관계내용(內容)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관계학자의 

논문이 기다려 진다. 그리고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통하여 한국(韓國)인의 불교(佛

敎)수용태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교리판역에 대한 연구

(硏究)가  선행하여야 하는 문제와 본논문의 성격상 후일의 연구(硏究)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조직(內容組織)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기

412에서 429까지와 지망보살본원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역되어 있고 대승대집지장십

륜경(大乘大集地藏十論) 및 석가보(釋迦譜)와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의 부분

(部分)이 번역(飜譯)되어 있다. 

우리민족의 예지의 상징이며 민족적 얼의 표상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의 추가 발견은 단순히 발견에 의의가 있

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자료로서 연구(硏究)검토하여 보존관리함이 문화재 본래의 가

치를 다한다고 본다. 목판(木板)은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중요한 기록(記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사찰소장(所藏) 경판은 한국(韓國)불교(佛敎)사상과 한

국(韓國)인쇄기술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더욱 넓게는 한국(韓國)학 정립이라는 차원에

서 그 기본조사연구(硏究)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판조사는 불교(佛敎)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사명을 갖고 다루어야 할 성질인 것이다.

 

< 圖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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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2-1 > 지정판(指定板)
 

<圖 2-2 > 비지정판(非指定板)
 

< 圖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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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4 >
 

< 圖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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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 5-2 >
 

< 圖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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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1) 隆慶2年(1568年) 慶尙道 豊基郡 小伯山 喜方寺 開板本 卷1에 合編된 釋譜詳節序文 末에 正統十二年七月二十五日 

首陽大君諱序라 한 것을 보아 이때 完成된 것이 틀림없다.
2) 千惠鳳 “새로 發見된 初槧 本 「月印釋譜卷第七八」曺佐鎬博士 華甲紀念論叢. 別刷本 p.478
3) 安啓賢 “佛敎抑制策과 佛敎界의 動向” 韓國史 11卷 p.164 國史編纂委員會 1974年.
4) 世宗蔣憲大王寶錄 第111卷 飜譯本 17輯 p.38 1972年 世宗大王紀念事業會刊.
5) 上揭書 第111卷 17輯 p.390
6) 上揭書 第111卷 17輯 p.401
7) 上揭書 第111卷 17輯 p.430
8) 上揭書 第114卷 18輯 p.91∼92
9) 上揭書 第114卷 18輯 p.101
10) 上揭書 第114卷 18輯 p.94
11) 上揭書 第113卷 p.76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12) 上揭書 製114卷 18輯 p.112
13) 李基文 “한글의 創制” 韓國史 p.49 國史編纂委員會 1974.
14) 李丙疇 釋譜詳節 第23. 24 解題 7葉.
15) 李東林 “月印釋譜와 關係佛經의 考察”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p.735에서 引用.
16) 東國大學校佛敎文化硏究所編纂「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p.237∼8 참조 東國大出版部刊 1976.
17) 上揭書 p.239
18) 天順三年 己卯 七月七日 御製月印釋譜序
19) 註 12 참조
20) 世宗莊憲大王實錄 第122卷 飜譯本 19輯 p. 118 (1972年 世宗大王記念事會刊). 世宗 30年 12月 5日條에 宮內佛

堂을 完成하고 경찬회를 베풀었을 때 수양대군이 成任에게 “너는 孔子의 道와 釋迦 中에 누가 낫다고 이르느

냐?”하니 成任이 孔子의 道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읽어서 대강 그 뜻을 알거니와 釋氏에 이르러서는 내가 일

찍이 그 글을 보지 못하였으니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매 大君이 말하기를 “釋氏의 道가 孔子보다 나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을 뿐만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1) 延大, 潤松, 李丙疇, 沈載完, 東大圖書館等 所藏.「韓國古書綜合目錄」p.549, 國會圖書館刊. 韓國佛敎撰述文獻總

錄 p.240, 東大佛敎文化硏究所編 참조.
22) 韓國地名事典 p.700, 孫成祐편 경인문화사 1974
23) 公州師大博物館 月印釋譜板 發見調査略報告書(프린트본) p.5에서 引用. 麻谷寺 本末財産壺帳(昭和4年(1929年)朝

鮮總督府刊) p.30∼41의 甲寺編에 月印釋譜本板이 빠져 있다. 그리고 雙溪寺는 이 調査에서 漏落되어 있다.
24) 이 廣興寺板本(東國大圖書藏)은 現存하고 있는 月印釋譜 板本중에 最古板本인데 千惠鳳敎授의 論文 “새로 뱔견

된 初槧本 「月印釋譜」卷 七, 八에서 이 廣興寺板本이 初刊本의 重刻本이라고 밝히고 있다. 本文은 222張이며 

卷末에 “嘉靖二十二年 壬寅三月日 慶尙道 安東 下柯山 廣興寺 開板”의 刊記가 明示되어 있고 刊記가 있는 張後

葉과 다음張에 이르기까지 施主者 78名이 連刻되어 있으며 마지막張 下端에는 刻手에 愼初, 鍊板에 熙云과 達

修, 供養主에 覺澄, 化主에 雪云, 筆書에 前首戶長金麒가 刻入되어 있다.
25) 地藏經은 地蓋菩薩本願經의 略稱이다. 大正新修大藏經 第13卷 p.777∼789에 수록, 唐又實難陀譯地蓋菩薩이 忉利

天에서 釋迦如來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禪定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과찰하여 釋尊이 입멸한 뒤부터 彌勒佛

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백천방편으로 六道衆生을 敎化하기에 노력하여 罪를 짓고 고통을 받는 衆生들을 평등하

게 해탈케 하려는 큰 誓願을 세운 것은 18品으로 나누어서 說한 經이다.
26) 梁 僧祐 撰

   諸經典에서 발췌하여 뽑아 서술한 釋迦의 一代記다. 本來 5卷 34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光緖戊申九日에 

武昌書林에서 刻成한 10卷4冊으로 된 活字本에서 引用하였다.
27) 大正新修大藏經 第三卷 p.136

    七卷으로 되어 있으며 譯者는 未詳이다. 부처님이 恩惠를 모르는 불효한 사람이라고 外道들이 비방하는데 대

하여 부처님은 일찍이 몸과 살로 부모의 재난을 구원하고 혹은 忉利天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하여 說法하는 등 

은혜 갚은 사실을 말한 經, 序品, 孝養品, 對治品, 菩提心品, 發議品, 惡友品, 慈品, 優波離品, 親近品의 9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第五品 論議品이 引用되어 있다.
28) 大正新修大藏經 第13卷 p.726

   大方等十輪經이라고도 하며 略하여 大乘地藏十輪經이라 한다. 10卷으로 되어 있으며 唐, 玄獎이 번역하였다.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부처님이 地藏菩薩의 물음에 대답하여 10種의 佛輪을 말하다. 序品, 十輪品, 

無依行品, 有依行品, 懺悔品, 善來道品, 福田相品, 獲益囑累品의 8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引用된 것은 序品의 

一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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